
제 60회 (2023년 2월) 변리사 시험 지구과학 총평
(박준희 강사)

  이번 지구과학 시험은 기존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
출제되었습니다.  따라서, 변리사 시험을 위한 지구과학 공부를 했다면, 
9~10개를 맞추는데 크게 무리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
  각 영역별로는 
1. 지질 part 네 문제 (지진파, 대륙이동설, 판구조론, 표준화석), 
2. 대기 part 두 문제 (대기 중의 수증기, 이론적인 바람), 
3. 해양 part 한 문제 (해류 중 표층순환), 
4. 천문 part 세 문제 (달과 행성의 운동, 별의 등급 및 거리지수, 우리
은하)가 출제되었습니다.  
  이는 통상 지질 4문제, 대기 및 해양 3문제, 천문 3문제로 기출된다는 
가장 전형적인 배분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.

  한편,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한 바, 처음 보는 단어나 처음 보는 문제 
유형은 문제 난이도에 무관하게 나올 경우가 많으며, 이 경우의 대처를 
언급한 것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 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
다고 해도,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 당황하게 될 것이며, 이번 시험에서는 
대륙이동설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 시간 
효율을 감안할 때, 우리는 필수적인 최소의 지식을 학습한 후, 실전에서
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  따라서, 직접 언급된 바 없는 문제나 
보기가 나오는 경우는 많으며,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에는 최대한 ‘상식
적’인 선에서 최대한 ‘쉬운’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것을 권해드렸고, 
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마음 자세가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
이라고 생각합니다. 

  자연과학 네 과목 중,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경우가 많다고 
하지만, 이는 공부를 했을 때 점수 획득이 쉽다는 것이지, 거져 점수가 



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.  2024년 6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
이 점을 명심하시고, 들어간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, 암기
량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드리는 강의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 이러
한 선택은 지구과학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점수 획득은 물론 다른 과목
을 위한 시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  끝으로, 이번 60회 시험을 치루신 모든 분들과, 힘든 과정을 함께하며 
감사 인사를 전해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와 파이팅을 전합니
다. 


